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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문제해결력과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예측력 규명

An investigation of predictability among variables having an effect on 
problem solving skill and achievement in collaborative learning by 

utilizing SNS

홍유나*

Yu-Na Hong*

요  약  본 연구는 학의 SNS를 활용한 력학습에서 문제해결력과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측력을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수도권 I 문 학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 6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 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실시 결과, 첫째, 자기효능감, 동료학습, 도움구하기가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문제해결력을 7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문제

해결력이 성취도를 유의하게 측하 으며, 성취도를 7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제해결력은 자기효능감과 

성취도 간의 계를 부분매개 하 다. 와 같은 결과는 학의 SNS를 활용한 력학습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해 학습자가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학습동기를 높여야 하며, 동료학습과 도움구하기가 극 으로 제공될 

수 있는 수업환경을 설계하고,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predictability among variables having an effect on problem 
solving skill and achievement in collaborative learning by utilizing SNS at university. To this end, 61 first-year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I community university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were 
surveyed. And on the basis of the collected data,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results of 
carrying out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self-efficacy, peer learning and help seek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roblem solving skill, and explained 70 of variability in problem solving skill. Second, it was 
shown that peek learning, help seeking and problem solving skill significantly predicted achievement, and explained 
72% of the variability in achievement. Third, problem solving skill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The above-mentioned results imply that learning motivation should be increased so 
that learners have self-efficacy in order to improve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collaborative learning 
by utilizing SNS at university, and a class environment making it possible to actively provide peer learning and 
help seeking should be designed and a specific scheme enabling the enhancement of the problem solving skill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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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이 능동 으로 사회에 응하기 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지식의 습득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하다. 최근 정부

가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 략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분

야는 클라우드 기반 학습,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활용,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증강 실(augmented 

reality), 가상 실(virtual reality) 등을 이용한 미래학교 

구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로벌화 등의 키워드

로 강조되고 있어[1]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양  확산은 우리의 생활과 교육

에 많은 발 을 가져왔으며 학 교육에서도 스마트기기

를 활용한 교육방법  활성화에 하여 체계 으로 연

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2] 학에서는 통

인 교수법을 제고하며 다양한 교수법의 용을 고려하고 

있는데,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와 함께 공동과제를 수행

하는 력학습이 직업기 능력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3]  최근에는 학습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 인 력학습이 실행되기 

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 터, 블로그 등으로 표

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활용되고 있어 

학에서 SNS를 활용한 력학습이 학업성취에도 효과

이라는 결과가 소개되고 있다.[4]

한편 학생들이 갖춰야할 요한 문제해결력과 학업

성취도의 달성을 해 학습동기와 학습 략의 효과 인 

활용이 필요하다. 문제해결력이란 지  기능  가장 상

 차원의 능력 요인으로 문제를 일반화하는 능력, 유용

한 조작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능력, 해결 차를 규명하

는 능력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5]을 의미

한다. 학생들의 직업기 능력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제해결력은 자신의 문제해결력에 해 얼마나 정

으로 생각하는지 악하는 자신감,  얼마나 극 으

로 문제에 근하는지를 의미하는 근회피 스타일, 문

제해결과정에서 얼마나 정서 인 통제가 가능한지에 

한 자신의 통제로 측정될 수 있다.[6]

학환경에서 요하게 인식되는 문제해결력과 성취

도를 향상시키 해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 략

이 매우 요하다. 학습동기 변인  자기효능감은 과제

에 한 집 력과 지속성,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문제 심 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성취도

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7] , 학습동

기와 련된 개념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해 학습을 완성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정의되는
[8] 내재  

가치도 학업성취도와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정 인 

역할을 한다고 밝 졌다.
[9][10] 따라서 학습동기로 표되

는 자기효능감과 내재  가치가 학의 SNS를 활용한 

력학습에서 문제해결력과 성취도를 측하는 요한 

변인이 될 것이라 기 된다.

학습동기와 더불어 자기조 학습 략도 문제해결력

과 성취도의 측변인으로 다 지고 있는데 자기조 학

습 략의 하 변인인 동료학습과 도움구하기는 행동

역에 해당한다. 동료학습은 Vygosky의 사회  구성주의

에서 나온 개념으로
[11] 동일 집단 내에서 학습자가 서로 

교육  도움을 주고 상호작용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움구하기는 학습자가 주변에서 도움을 구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동료와 교수자, 성인들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것이 포함된다.[12]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SNS를 

활용하여 력학습이 실시되는 본 연구의 환경에서 동료

학습과 도움구하기가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를 활용한 력학습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하여 학습동기 측면의 자기효능감과 내재  

가치, 학습 략 측면의 동료학습과 도움구하기 변인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 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은 자기주도성, 편재성, 근

성, 즉시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징을 갖고[13] 이러한 특성

을 가진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의 교육  활용에 한 

심은 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커뮤니 이션

이 가능한 SNS를 력학습에서 활용하 을 경우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의 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력학습 환경에서 효율 이고 효과

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

SNS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

는 기능을 하므로[14] 학생의 문제해결력과 학업성취도

를 높이기 해 SNS활용이 유용ㆍ용이하게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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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학생의 기본 역량인 문제해결력을 신장

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해 최신의 사회 인 트랜드

인 SNS를 용하고 이를 학에서의 수업환경에서 어떻

게 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한 시 이

다. 

1. 문제해결력 관련 변인간의 선행연구

문제해결력과 련된 변인들을 우선 학습동기 측면의 

자기효능감과 내재  가치로 살펴보면, (14)은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 인 면을 요하게 생각하므

로 문제상황에 효율 으로 처하여 문제해결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 고, 김경희와 박수 은 유아교사의 자

아강도,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과 상 을 갖고 

문제해결력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15] 

 문제해결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학습동기  측

면의 변인으로 내재  가치를 들 수 있다. 조석희, 한석

실, 안도희는 문제해결력에 향을 미치는 정의  특성

에 하여 경로분석을 한 결과 내재  동기가 문제해결

력에 직 인 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여[9] 학습동기 측

면의 자기효능감과 내재  가치는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문제해결력은 자기조 학습 략과 유의한 상 계

가 있음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 졌다. 자기조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자기조 학습 략의 활용 수 이 

높아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쉽고 문제해결력이 높게 

나타났음이 밝 져[16][17] 자기조 학습 략의 하 변인인 

동료학습과 도움구하기도 문제해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2. 성취도 관련 변인간의 선행연구

성취도와 련된 변인으로써 자기효능감과 련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Puzziferro는 문 학교 사이버 교

양강좌를 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조 학습이 성취

도와 만족도를 측하는 가를 규명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성취도를 측함을 밝혔으며,[18] 자기효능감의 정  

향력은 많은 연구를 통해[19][20] 증명되고 있다. 

내재  가치와 련되어서는 Lan과 Skoog, Person이 

제 3차 국제 수학  과학 연구 데이터를 사용해 12학년

들의 자기효능감, 내재  가치, 인지  믿음을 포함하는 

동기  메타인지  변수와 지식, 성취도 간의 계를 검

증하는 연구에서 내재  가치가 성취도를 유의하게 측

함을 밝혔다.[21] 이처럼 내재  가치도 자기효능감과 함

께 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결과들을 

찾을 수 있다.
[10][22][23]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조 학습

략과 련한 선행연구들
[24][25]에서는 자기조 기능이 

높은 학습자가 낮은 학습자에 비해 시연, 정교화, 조직화

의 인지 략을 효과 으로 사용하고, 행동통제가 잘되어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기조 학습 략의  동료학습 변인과 련하여 고등

학교 1학년을 상으로 한 심재선의 연구에서 동료학습

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6]  학교 1,2학년 수학 학습부진아를 상으로 실

시한 강경훈의 연구에서는 동료학습이 수학에 한 흥미

와 자신감,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쳤으

며,[27] 정계원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를 통해 동료학습을 실시한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

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28]

자기조 학습 략의 행동 략에 해당하는 도움구하

기 변인과 련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 2007에서 만15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조직화, 정교화, 인지, 도움구하

기, 부모의 지원이 국어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설 남의 연구에서 도움구하기가 학업성취도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으며[29] 이는 

조 철과 김만권과 이기학 등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

과와 일치한다.[30][31]

마지막으로 문제해결력이 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면 3p모형을 통한 재의 메타인지, 상호작용, 문제

해결력, 성취도 간의 구조  계를 분석한 주 주와 김

동심의 연구에서 재의 문제해결력은 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으며[32] 심연 과 이춘식의 

연구에서도 문제해결수업을 용한 실과 목공수업에서 

문제해결력이 성취도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33]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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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 내재  가

치, 동료학습, 문제해결력, 성취도 간의 계를 규명하고

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SNS를 활용한 력학습에서 문제해결력과 

성취도에 미치는 향변인을 규명하기 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I 문 학 유아교육과 1학년 재학생을 상으

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상의 학생들에게는 ‘교육평가’ 과목에서 카카오

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력학습을 제공하 고 

본 수업은 한 학기동안 제공되었다. 학생들은 4명이 한 

을 이루어 발표수업  과제를 수행하 으며 이를 수

행함에 따라 별 SNS를 활용한 력학습이 이루어졌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 다. 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기 해 학습동기 측정도구인 Pintrich와 De Groot[25]의 

MSLQ에서 자기효능감에 해당하는 9문항을 번역하고 용

어 등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자기효능

감은 5  척도로 구성하 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의 Cronbach's α = .88이었다.  

내재 가치도 마찬가지로 학습동기 측정도구인 Pintrich

와 De Groot[25]의 MSLQ에서 내재 가치에 해당하는 9

문항을 번역하고 용어 등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 다. 내재 가치는 5  척도로 구성하 으며 본 연

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 = .83이었다.

한 동료학습을 측정하기 해 Conro와 Mandinach[34]

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동료학

습은 5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Cronbach's α =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움구하기를 측정하기 해 Conro와 

Mandinach[34]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동료학습은 5  척도로 측정되었고, 측정도구의 문

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 .79이었다.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해 Heppener와 Peterson[6]

가 고안한 Personal-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사용

하 다. 자신감, 자신통제, 근회피의 하 변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5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의 문항내 일치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 .85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성취도를 측정하기 해 

간고사는 지필고사를 실시하 고 기말고사는 과제 발

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0 을 만 으로 하 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로그램을 이용

하여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측정변수들의 정상분

포를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다변량 정산분포 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한 후, 자기효능

감, 내재 가치, 동료학습, 도움구하기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향과 자기효능감, 내재 가치, 동료학습, 도움

구하기, 문제해결력이 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최 의 회귀방정식을 

구하기 해 회귀모형에 포함될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

로 변수를 하나씩 추가해 나갈 때 이미 모형에 포함된 변

수 각각에 해 유의성을 검정하여 유의하지 않으면 제

거하는 방법인 단계선택법을 사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의 정상분포를 확인하기 해 평균, 표 편

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표 1. 측정변인의 상호상관행렬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① ② ③ ④ ⑤

① 　 　 　 　 　

② .63* 　 　 　 　

③ .67
*

.56
*

　 　 　

④ .69* .51* .71* 　 　

⑤ .73* .44* .74* .75* 　

평균 3.39 3.50 3.42 3.52 3.49

표
편차 .50 .46 .43 .40 .41

왜도 .44 -.12 -.27 -.06 -.10

첨도 -.56 -.07 -.69 -.85 -.98
*p < .05

주 : ①자기효능감 ②내재 가치 ③동료학습 ④도움구하기    
   ⑤문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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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측정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3.39에서 최고 

3.52, 표 편차는 최소 .40에서 최고 .50사이에 분포하

다. 왜도는 값 최소 .06에서 최고 .44, 첨도는 값 

최소 .07에서 최고  .98의 값을 나타냈다. 측정변수의 표

왜도가 3보다 작고 표 첨도가 10보다 작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다변량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
[36]되었음을 확인

하 다.  

한 가설1, 가설2에서 각 변수간의 상 계는 유의

수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다회귀분석 결과

가. 문제해결력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SNS를 활용한 력학습에서 자기효능감, 내재 가치, 

동료학습, 도움구하기가 문제해결력을 측하는지를 확

인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네 개의 독립

변수로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한 통계  유의

성 검정결과, 내재 가치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자기효능감(β = .30, t = 2.79, p < .05), 동료학습(β = .31, 

t = 2.84, p < .05), 도움구하기(β = .33, t = 2.87, p < .05)

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43.80, 유의확률은 .00으로 

유의수  .05에서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

며, 문제해결력 총 변화량의 70%가 자기효능감, 동료학

습, 도움구하기의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VIF

값은 2.16에서 2.42로 모두 10이하를 나타내 다 공선성

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β t p
B 표 오차　

자기효능감 .25 .09 .30 2.79 .01

동료학습 .30 .11 .31 2.84 .01

도움구하기 .34 .12 .33 2.87 .01

상수 .42 .28 　 1.49 .14

주) R
2
(adj. R

2
) = 0.70(0.68), F = 43.80, p = 0.00, 

*
p < .05,  B : 

회귀계수 β : 표 화된 회귀계수, p : 유의확률

표 2. 문제해결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roblem solving skill

나. 성취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자기효능감, 내재 가치,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문제

해결력이 성취도이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동료학

습(β = .29, t = 2.62, p < .05), 도움구하기(β = .34, t = 

3.02, p < .05), 문제해결력(β = .29, t = 2.45, p < .05)은 

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과 내재

가치는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료학습, 도움

구하기, 문제해결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48.27, 

유의확률은 .00으로 유의수  .05에서 성취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성취도 변화량의 총 72%가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문제해결력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VIF값은 2.54에서 2.90로 모두 10이하를 나타내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독립변수
비표 화계수

β t p
B 표 오차　

동료학습 4.62 1.76 .29 2.62 .01

도움구하기 5.83 1.93 .34 3.02 .00

문제해결력 4.76 1.94 .29 2.45 .02

상수 -11.26 4.44 　 -2.53 .01

주) R2(adj. R2) = 0.72(0.70), F = 48.27, p = 0.00, *p < .05,  B 

: 회귀계수 β : 표 화된 회귀계수, p : 유의확률

표 3. 성취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chievement

 

Ⅴ. 결  론

본 연구는 학의 SNS를 활용한 력학습에서 문제

해결력과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측력

을 규명함으로써 학에서 효과 인 SNS 활용 력학습

을 한 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첫째, 자기효능감, 동료학습, 도움구하기가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

습자 자신이 문제상황에 효율 으로 처하여 문제해결

력이 높게 나타나고 동료학습과 도움구하기를 포함하는 

학습 략이 문제해결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

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5][16][17]그러나 내재

 가치는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아 선

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SNS를 활용한 력학습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과제에 한 집 력  지속성이 높아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NS를 통해 학습자 간의 상호 교육  도움을 주고 받

는 동료학습과 교수자 는 정보 간의 상호작용이 용이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감을 갖고 

극 으로 문제에 근하며 자신의 통제가 높아졌음을 

측할 수 있다.

둘째,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문제해결력이 성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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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는 동료학습과 도움구하기가 

수업에 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문제를 일반화하고 유용한 조작

을 선택하여 수행하여 해결 차를 규명하는 문제해결력

이 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26][27][29][32]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

을 매개로 성취도를 측하 고, 내재  가치는 성취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아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

를 나타냈다. 

이는 편리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을 SNS에 용이하게 

근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동료와 교수자간의 상호작

용이 활발해짐으로써 지식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학업성취도에도 정 인 향을 미쳤음을 보여 다. 더

불어 동료들과 력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높

은 학습성과를 나타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학에서 효과 인 SNS활용 력학습을 설계하고 운

함에 있어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력과 성취도를 높이기 

해 학습자 수 에 합한 과제를 제공하고 교수자의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속이 가능하여 

동료ㆍ교수ㆍ정보 간의 상호작용이 용이한 SNS의 선택

이 필요하다. 한 교수자는 력학습을 시작하기 , 

SNS의 정  측면을 설명하여 학습자가 정 인 태도

로 SNS를 활용한 력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지속 으로 학습자를 모니터링하여 학습 진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학환경의 SNS활용 수업에서 다

루었던 사용의도, 유용성  용이성, 서비스 품질 등의 변

인에서 벗어나 학습동기  학습 략 등의 변인들을 학

습성과와 직업기 능력인 문제해결력과 함께 살펴보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수도권 소재의 I 문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진

행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

후에는 타 학 학생 는 타 공 학생들로 확 하여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력학

습을 수행함에 있어 면 면 상호작용에 한 완벽한 통

제가 이루어지지 못하 으므로 모든 수업이 사이버 상에

서 실시되는 사이버 강좌에서의 용한 연구도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을 통한 통합 인 인

과 계를 살펴 으로써 다각 인 효과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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